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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소신 발언 "저항, 성공과 직결 안 돼도 의미"

등록 2026.05.13 15:26:02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광주에서 '5월 정신'의 본질적 가치를 역설했다.

13일 가요계에 따르면, 민 대표는 전날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 특강에서 1980년의 광주를

정치적 셈법이 배제된 명백한 실체적 사실로 규정했다. 

역사적 참상을 임의로 곡해하거나 다르게 소비하려는 일각의 행태에 명확히 선을 그은 셈이다.

민 대표는 또한 해당 지역 특유의 항거 기질이 사회 변화를 이끄는 주요 동력이 됐음을 짚었다. 투쟁의 결과가 당장의 성공으로

직결되지 않더라도, 체제에 반기를 드는 저항 행위 자체가 세상에 던지는 묵직한 울림이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대중문화 역시 이 같은 사회·철학적 기반과 결코 분리돼 존재할 수 없다는 지론을 폈다.

사전 일정으로 국립민주묘지를 참배했던 그는 과거 언론인들의 절필 선언문에 깊이 공감하며,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반복되는

시스템 내부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씁쓸한 단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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